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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정원에서 차 마시기 
(Tea in the Garden  c. 1919)

앙리 마티스 (Henri Matisse 1869 - 1954)

(캔버스에 유채  140 cm x 211 cm  
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미술관)

앙리 마티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그림 속에 폭

발하는 색채감 때문이다. 마티스의 그림은 색채에서 시

작해 색채에서 끝난다. 그가 야수파이든 인상파이든 상

관없다. 그의 그림 속에 끝없이 펼쳐지는 색채의 향연

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 속에 포만감과 평안함이 동시

에 몰려 온다. 

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로스앤젤레스의 7월. 강렬

한 햇빛과 열기 속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 소

장되어 있는 마티스의‘정원에서 차 마시기’그림을 만

나 본다.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정원 한가운데 

두 명의 여인이 개 한 마리와 함께 오후의 티타임을 즐

기고 있는 정경을 담았다. 

티타임. 얼마나 한가하고 사치스런 개념인가. 쫓기고 

쫓는 듯 각박한 대도시에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

에게 이 초록색의 그림은 머나 먼 시간, 머나먼 공간 속

의 이야기 같기만 하다. 마티스는 이 그림을 세계 1차 세

계 대전이 끝난 직후에 그렸다고 하는데 전쟁의 혼란 후

에 찾아온 고즈넉한 평화가 잘 표현되어 있다.

가운데 흰옷을 입고 앉은 여자는 마티스의 그림 모델

이었고, 오른쪽에 앉은 여자는 그녀의 딸, 그리고 땅에 

앉아 열심히 몸을 긁고 있는 개는 마티스의 애완견이었

다 한다. 자세히 보면 사람이나 개나 대충 그린 것 같이 

뭔가 빠진 것 같고 물감을 슥슥 대강 바른 듯 그림 자체

도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어설프다. 굳이 비판하자면 대

가의 그림치고는 좀 엉성하다고 할까. 

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이끌어가는 것은 놀라운 

색채의 조화이다. 어느 한곳에도 시선이 얽매이지 않고 

작지 않은 화면 위를 두루두루 둘러 보며 넘실대는 초

록색과 그 속에 어우러지는 흰색과 하늘색의 등장을 흡

족하게 바라보게 된다. 색채의 마술사 같은 마티스는 이 

그림을 단번에 그려 냈는지도 모른다. 하지만 그의 그림

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마음과 

눈동자 속에 오래오래 남는다. 

뜨거운 여름날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나는 마티스의 그

림은 색채가 주는 위로와 안도감으로 더위에 지친 심신

을 시원하게 달래 주며 바쁘고 고달파도 그림처럼 차 

한 잔 마시며 조용히 한숨 돌려보고 싶은 마음을 일깨

워준다. 

《김동백》  

▣ 루브르 박물관 (Le musée du Louvre)

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립 박

물관으로 바티칸 교황궁 내 바티칸 박물관, 영국 

런던의 대영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

손꼽히는 곳이다. 

지금의 건물은 루브르궁을 개조한 것으로, 1190

년 지어졌을 당시에는 요새에 불과했지만 16세기 

중반 왕궁으로 재건축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. 

1793년 궁전 일부가 중앙 미술관으로 사용되면

서 루브르는 궁전의 틀을 벗고 박물관으로 탈바

꿈하기 시작했으며, 그가치를 인정 받아 현재는 세

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. 이집트 고대유물

관, 근동 유물관, 그리스와 에트루리아, 로마 유물

관, 이슬람 미술관, 조각 전시관, 장식품 전시관, 회

화관 그리고 판화와 소묘관 등 8개의 전시관으로 

나뉘어져 있다. 

BC 4000년부터 AD 19세기에 걸친 각국의 미술 

작품들 약 3만 5천 점을 전시하고 있으며, 소장품

수는 38만 점 이상, 하루 평균 방문자는 약 만오천

명이다. 전체를 다 돌아보려면 며칠은 걸리므로 관

심 있는 작품이 있으면 그 위치를 파악해 미리 동

선을 짜두는 것이 좋다.

모나리자, 모차르트의 초상화와 밀로의 비너스

상 등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들이 전시되어

있으며, 그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이라 할 수 있는 

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랑하기도 한다. 루

브르 박물관 앞의 유리 피라미드 조형물은 근대에 

건설된 것으로 한 때 어울리지 않다는 평이 많았

으나 현재는 루브르를 대표하는 조형물이 되었다. 

 루브르 박물관에 작품이 전시되려면 작가가 죽

은지 6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.

■  박물관 탐방


